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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벽 허무니 13년 묵힌 차수벽도 
단번에 허물기로

- 농어촌공사-담양군-순창군, 담양호 용수공급 업무협약 - 

  13년 만에 지역 간 수리권 분쟁 대상이 되었던 차수벽이 철거됨에 따라 

담양호 물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31일 담양군, 순창군과 담양호의 간접 

용수 유입원이였던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의 차수벽 철거에 대한 업무협약을 

환영하고 각 지자체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차수벽 철거로 공사는 담양호 저수량 약 10% 이상의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현재 차수벽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약 15일간 취수량 년 

221만톤(담양호 저수량 2.8%)을 확보할 수 있으나, 차수벽 철거 시에는 평년

저수율이 20% 상승하는 효과와 함께 15일간 년 775만톤(담양호 저수량 

10%) 이상의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물 부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양호는 총저수량 7,760만 톤으로 1976년 9월 준공되어 담양군 유역면적 

4,720ha와 순창군 유역면적 1,840ha를 유역면적으로 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순창군 섬진강지류에서 도수되던 간접 유입량이 줄자 일대 지역 농업인의 

영농불편이 계속됐다. 

  담양호는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을 통해 일부 물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 3월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순창군 지역민들이 도수터널에 

2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해 유입이 막힌 상태였다. 



  그러다 작년과 올해 초 전남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담양호의 경우 

저수율이 28%까지 낮아져 물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세 기관은 

계속된 면담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하며 지속적으로 협의점을 

찾았고 지난 7월 26일 차수벽 철거가 최종 결정됐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를 예방

하기 위한 기관과 주민들의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공사는 차수벽을 철거하고 도수터널에 제수문을 설치해 여유 수량만을 

도수하는 등 수량을 조절하는 한편, 차수벽 철거로 인한 순창군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지역별 극한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수

터널 사용으로 물 그릇의 크기가 충분한 담양호의 활용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수자원관리본부 김규전 이사는 “극한 기후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기관들 간 협력의 결실을 보

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안정적인 농

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